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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기별 연구의 흐름과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시기,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내용을 백분율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이후 논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6-2020년 기간의 논문 수(37편)가 본 연구 분석논문의 39.8%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연구방법은 

설문조사(43%), 2차 자료 분석(30.1%), 심층면접(14%), 문헌연구(7.5%) 등이 사용되어 양적방법의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은 2000년대 초반에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다룬 연구(6.4%), 그리고 현상 파악을 위해 기혼여

성(26.9%), 기혼 남성·여성(20.4%)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6년 이후에는 결혼여부와 관계없는 근로자(16.1%)

를 대상으로 한 연구, 미혼(5.4%)을 대상으로 한 연구, 특정직업군의 근로자(9.7%)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넷째, 연구내용은 내용의 중복값을 허용한 114편의 전체 분석대상 논문 중 정책연구 24편

(21.0%), 현상분석 연구 90편(78.9%)으로 현상분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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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research trends related to work-life balance. For this purpose, research period, 

methods subjects, and content were analyzed in percentages for papers related to work-life balance published 

from 2000 to 2022 in academic journals focusing on domestic iss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papers has continuously increased since 2000.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apers(37) for 

2016–2020 accounts for 39.8% of the papers analyzed in this study. Second, surveys(43%), secondary data 

analyses(30.1%), in-depth interviews(14%), and literature research(7.5%)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indicating 

the high prevalence of quantitative methods. Third, in the early 2000s, studies addressed work-family reconciliation 

support  policies(6.4%) and focused on married women(26.9%) and married men and women(20.4%)  to understand. 

Since 2016,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exploring workers regardless of marital status(16.1%), unmarried 

workers(5.4%), and workers in a specific occupational group(9.7%). Fourth, in terms of research content, there 

were 24 policy studies(21.0%) and 90 phenomenon analysis studies(78.9%) out of 114 total analysis subject papers, 

indicating an overlapin content and high proportion of phenomenon analysis.

Key words: work-family balance, work-family conflict, work-life balance

Ⅰ. 서론

일·가정양립이란 일과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두 영역의 생

활을 조화롭게 영위하는 것이다. Grzywacz & Carlson(2007)은 

개인의 역할기대와 역할결과의 정도에 따라 일·가정양립이 

인식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이라는 용어는 

기혼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

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시행을 통해 본격적인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작되었다. 기본계

획은 현재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까지 시행되고 있

으며, 그간 일·가정양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출산휴가(2006), 유산·사산휴가(2006), 가족친화기업 

인증제(2008), 배우자 출산휴가(2008),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20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12), 아빠의 달 시행(2014),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19), 자녀 

돌봄 휴가(2019) 등이 있다. 2006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7

여년 간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은 지속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0).

일·가정양립지원과 관련된 제도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남성육아휴직자는 통계청(2019) ʻ일·가정양립지표ʼ 

결과 22,297명으로 전체 휴직자수 중 21.2%에 달한다. 고용노

동부(2022) ʻ2021년 일·가정양립제도 실태조사ʼ에 따르면 일· 

가정양립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채용, 인사

관리, 승진 등도 일·가정양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일·가정양립제도는 특정대상만을 위한 지원

이 아닌 일과 삶, 일과 가정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근로자 모두

에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

양한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 관련 학술논문의 시기별 연구 동향 분석

을 토대로 일·가정양립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정민선·서진희·최연실, 2022; 최

빛내·최우정·최연실, 2018)을 참고하여, 분석방법의 기준으

로 삼고자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

들이 어떤 변화를 보여 왔는지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며, 후

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출간된 국내 학술

논문 93편이다. 연구대상 논문 선정을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

스(www.riss.kr) 사이트를 활용하여 ʻ일·가정양립ʼ, ʻ일·가정

갈등ʼ, ʻ일·생활균형ʼ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가족 

전공, 여성학 전공, 법 전공, 사회복지 전공과 관련된 학회지의 

학술논문이 검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

로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첫째, 학술논문의 질적 수준을 담보

하기 위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학회지만 대상

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2000년대부터 2022년 현재까지 일·가정양립 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학회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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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내용(정책, 현상)의 비교분

석을 위해 정책 뿐만 아니라 현상 관련 연구를 포함하는 학회

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다양한 학문적 

접근에 따른 연구 경향을 비교분석하기 보다는 유사한 관점에 

기반한 관련 연구들의 동향 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

서 이러한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학회로 국내 가족 전공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가정과삶의질학회, 한국가족학회, 한

국아동가족복지학회, 대한가정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

족치료학회)를 선정하였다.

검색된 주제어별 논문 수는 다음과 같다. 일·가정양립 43

편, 일·가정갈등 53편, 일·생활균형 19편이다. 이중 중복 검

색된 논문 13편을 제외하고 연구시기 이전에 출간된 2편(박성

옥·김성훈, 1995; 조희금, 1999)의 학술논문, 연구주제와 관련

성이 낮은 학술논문 9편이 제외되었다. 제외된 학술논문은 ʻ농

촌노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집단치료ʼ와 같이 

일·가정양립 주제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정 대

상과 관련성이 높은 학술논문이다. 최종 선정된 연구논문은 총 

93편이며, 학회별 논문현황은 <표 1>과 같다.

2. 분석기준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

로 연구시기,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내용의 경향을 파악하

는 것을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시기별 동향 분석을 통해 일·가

정양립 연구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기준을 제시한다(<표 2>참조).

1) 연구시기 

연구시기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본격적으

로 시작된 2000년대 초부터 2022년까지이며, 5년을 기본단위

로 분석하였다. 동향연구와 관련된 선행논문(김정숙·이은형, 

2019)에 의하면 20년 내외의 연구물을 분석하기 위하여 3년, 4

년, 5년 단위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의 체계적 분석을 위해 시기별 정책의 

흐름과 연구의 경향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시기를 5년 단

위로 구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2006년부터 시행

된 건강가정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기와도 

일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 2016-2020년, 2021년-2022년으로 구분하였다.

학회 빈도 비율 학회 빈도 비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34 36.6 대 한 가 정 학 회 10 10.7

가 정 과 삶 의 질 학 회 21 22.6 한 국 가 족 관 계 학 회 3 3.2

한 국 가 족 학 회 12 12.9 한 국 가 족 치 료 학 회 1 1.1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12 12.9

<표 1> 학회별 논문 현황

(n=93)

연도시기 2000년 ~ 2022년

연구방법

문헌연구 문헌고찰

양적연구 설문조사, 2차 자료 분석

질적연구 심층면접, 사례연구, 내용분석, 포커스 그룹인터뷰

혼합연구 연구방법 2개 이상

연구대상

성 별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남성·여성 근로자

결혼여부 기혼근로자, 미혼근로자, 결혼여부와 관계없는 근로자

기 타 정책, 특정직업군 근로자, 현상전략

연구내용

정 책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 :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정책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 목적의 정책

현 상

일·가정양립 : 일(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

일·가정갈등 : 일(직장)과 가정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역할 간 갈등

일·생활균형 : ʻ일ʼ과 ʻ일 이외의ʼ 영역(가족, 여가, 개인의 성장 및 자기개발) 등에 균형을 이루는 상태

<표 2> 연구 분석 기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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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로 

구분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에 따라 양적연구는 조사연

구인 설문조사, 2차 자료 분석으로 분류하였다. 2차 자료 분석

은 통계청자료, 패널자료 등 기존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방법을 

의미한다. 질적연구는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심층면접, 사례연

구, 내용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분류하였다.

3)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크게 성별과 결혼여부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였

다. 성별에 따른 분류로는 남성·여성 모두, 남성, 여성으로 분

류하고 결혼여부에 따라 기혼, 미혼, 결혼여부와 관계없는 근

로자로 하위분류하였다. 이외 성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정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족친화적정책을 통한 일-가족균형에 관한 

연구)와 특정 직업이나 직책을 대상으로 한 연구(유자녀 건강

가정사의 일-가족양립경험에 관한 연구, IT분야 여성중간 관리

자의 일-가정양립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와 같은 경우 기타(정

책, 특정직업군 근로자, 현상전략)로 분류하였다.

4)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술논문의 주요 주제어와 

연구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주제별 유목화 과정을 거쳐 관련 내

용을 포함하는 범주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내용의 상위범주는 

정책과 현상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정책관련 분류는 일·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정책과 가족친화적인 

기업정책으로 구분한다(정영금, 2008).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은 ʻ일-생활균형을 위한 가족지원체계와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ʼ, ʻ일 가정양립지원정책 목표와 대상 간 정합성연구ʼ와 같

이 정책의 평가, 정책 비교분석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포함한

다. 기업의 가족친화정책은 ʻ가족친화인증기업(관)의 가족친화

경영 성과 및 사후지원효과-기업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

로ʼ와 같이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이용 및 활성화, 가족

친화경영의 사례 및 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현상분류는 일·가정양립, 일·가정갈등, 일·생활균형으로 

구분한다. 먼저 일·가정양립은 ʻ일·가정양립태도와 환경이 

취업모가 지각한 모자간 자원제공에 미치는 영향ʼ, ʻ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과 일·가정양립양상ʼ과 같이 일과 가정의 양

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인식, 태도, 환경, 효과, 자

원 등)과 관련성이 높은 연구내용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일·

가정갈등은 ʻ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갈등과 여파에 관한 연구ʼ, 

ʻ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남녀취업자의 일·가족갈등 인

식ʼ과 같이 일과 가정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일·생활균형은 ʻ맞벌이부부

의 배우자 지지, 직장 지지 및 일·가족 전이가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ʼ, ʻ비영리기관종사자의 일-생활

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ʼ과 같이 일·생활균형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포함한다.

연구내용은 중복분류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정책과 현상간

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체 연

구내용의 하위분류는 ʻ정책;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ʼ, ʻ정

책;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정책ʼ, ʻ현상; 일·가정양립ʼ, ʻ현상; 

일·가정갈등ʼ, ʻ현상; 일·생활균형ʼ이며, ʻ가족친화적 정책을 

통한 일-가족균형에 관한연구ʼ와 같이 정책과 현상 모두를 포

함하는 학술논문의 경우 연구내용의 중복분류를 허용하였다. 

중복분류 된 연구내용의 수를 포함하여 총 114개의 연구내용

분류를 색출하였다.

일·가정양립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시기에 따른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의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대상의 동향은 어떠한가? 

넷째,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내용의 동향은 어떠한가?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 관련 국내 학술논문의 연구시기,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내용 별 정보를 입력하고 Excel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논문별 연구 시기는 입력

된 연도정보에 따라 필터기능을 활용하여 5년 주기로 코딩이 

가능하도록 분류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동일한 검색어를 기

준으로 입력된 연구대상을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중복분류를 허용하였으며, 논문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

여 가족학전공 교수 2인이 공동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신뢰도

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중복분류 된 학술논문의 내용분류 확인 

이후 분석 결과가 상이한 경우 분석기준을 다시 선정하는 재협

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협의된 분석기준에 따라 코

딩된 자료는 연구문제 항목별 Excel 프로그램 자동계산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시기별 연구논문의 분포 경향

연구시기별 연구논문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0-2005년 4편

(4.3%), 2006-2010년 13편(14.0%), 2011-2015년 23편(24.7%), 

2016-2020년 37편(39.8%), 2021-2022년 16편(17.2%)이다.

연구시기를 통해 경향성을 살펴보면, (1)2000-2005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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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정책도입 시기로서 

정책에 대한 인식과 근로자의 복지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한 연

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정영금, 2002; 정영금, 2004; 김영

선·옥선화, 2005; 정영금, 2005). (2)2006-2010년에는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가

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일·가정양

립지원정책 시행의 법적 기반이 강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논문의 경향을 보면 논문의 경향을 보면 양성평등 관점에 근거

한 연구(이슬기·전귀연·김수경, 2007; 한지숙·유계숙, 2007; 

마경희, 2008),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를 위한 일·가정양

립개발 프로그램 연구(송혜림, 2010)가 있으며,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 이후 대안 및 평가에 관한 연구(손주

영, 2008; 정영금, 2008; 정영금·김희형, 2009)도 나타났다. 

(3)2011-2015년에는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

된 시기로,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

하고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본격

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환경 속에서 이 시기

에는 일·가정양립 실태(송혜림·유아랑, 2013), 취업모의 어

려움(조수진·이기영, 2011; 양소남, 2011; 김경화, 2013; 김은

정, 2013; 송혜림·유아랑, 2013; 손서희·이재림, 2014), 가족

친화사업 시행(정영금 외, 2013)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활발히 나타났다. (4)2016-2020년에는 만혼의 증가로 인한 출

산저하 및 인구절벽,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해 주

거 부담으로 결혼을 늦추지 않도록 지원하며,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정책의 범주를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환경 속에서 미혼대상자의 결혼인식(박주

희, 2017; 노유영·임춘희, 2017; 박하영 외, 2020), 기혼남성

의 어려움(김유경·구혜령, 2016a; 김유경·구혜령, 2016b; 김

유리·김은정, 2016; 기은광, 2016; 강수경·김해미·정미라, 

2018b; 김재희·이희선·박성혜, 2018; 최새은·정은희·최슬

기, 2019),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유재언, 2016; 서종수 외, 

2015; 엄세원·이재림, 2018) 등 기존의 취업모의 일·가정양

립지원과 관련된 연구 외에도 다양한 연구주제가 나타나며 연

구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5)2021-2022년에는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며 기존 출산장려정책에서 ʻʻ전 생

애 삶의 질 제고ʼʼ를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되었다. 1인 가

구(권안나, 2021; 송혜림·강은주, 2021)의 여가 및 일·생활균

형에 관한 연구,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갈등 및 경험

(김규랑, 2021; 양은선·김연하, 2021; 방지원 외, 2022; 최보

윤 외, 2022), 여성관리자의 갈등(강하라, 2021; 정영희·김현

주, 2022) 등이 있다.

2000년에서 2022년까지 연구 시기별 현황은 <표 3>과 같

다. 시기별 연구 흐름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점차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과

정을 통해서 연구가 증가되어 왔으며, 연구의 대상과 내용도 

다양화된 특성이 나타난다.

2000-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2021-2022

논문수 ４ 13 23 37 16

백분율 4.3% 14.0% 24.7% 39.8% 17.2%

<표 3> 연도 시기별 현황

(단위: 93편, 100%)

2. 연구시기별 연구방법의 분포 경향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들의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연구방법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구분되며 자료수

집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2000-2005년에는 문헌

연구 2편, 양적연구 중 설문조사방법 활용한 연구 2편으로 구

분된다. (2)2006년-2010년에는 문헌연구 2편, 양적연구 9편(설

문조사 5편, 2차 자료 분석 4편), 질적연구 2편(관찰연구 1편, 

내용분석 1편)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경향은 2000

년대 초반에 국외 일·가정양립 정책 검토를 토대로 정책도입

의 필요성을 논의하거나 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의 어려움

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시기에는 

정책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도울 수 있

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이 활용되었다. 

(3)2011년-2015년에는 문헌연구 3편, 양적연구 12편(설문조사 

6편, 2차 자료 분석 6편), 질적연구 중 심층면접 7편, 혼합연구 

1편이 활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문헌연구를 통해 정책의 목표

와 정책의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일·가정양립을 지

원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한 통계자료(여성패널자료, 

통계청 시간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연구가 증가한 추이

를 보이며, 특정 대상별 일·가정양립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방법의 활용도도 높게 나타났다. (4)2016-2020년에는 

양적연구 32편(설문조사 21편, 2차 자료 분석 11편), 질적연구 

5편(심층면접 3편, 사례연구 1편, 포커스그룹 인터뷰 1편)이 활

용되었다. 마지막으로 (5)2021-2022년에는 양적연구 13편(설문

조사 6편, 2차 자료 분석 7편), 질적연구 중 심층면접 3편이 활

용되었다.

2000년~2022년까지 연구논문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의 경향

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에서 양적

연구 68편(설문조사 40편, 2차 자료 분석 28편)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 현상과 실태분석 연구에 보다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시기에 따라 2000년부터 2013년까

지는 정책도입, 정책비교, 정책분석 등과 관련하여 문헌연구도 

이루어졌으며, 2011년 이후부터 실제 연구대상의 일·가정양

립 경험, 일·생활균형을 위한 기획, 가족친화센터 담당자들의 

사업평가 등 보다 심층적으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연

구 방법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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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시기별 연구대상의 분포 경향

연구의 대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000-2005년 

연구대상은 정책 2편, 기혼여성 1편, 특정직업군 1편이다. 가

족친화정책 도입의 필요성(정영금, 2002; 정영금, 2004)을 통해 

적용분야와 방안을 다루는 연구와 일·가정갈등 관련 가족기

업 종사자(김영선·옥선화, 2005), 기혼취업여성(정영금, 2005)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나타났다. (2)2006-20010년에는 기혼

여성 6편, 기혼남성·여성 2편, 정책 2편, 남성·여성 2편, 기

혼남성 1편이다. 이 시기에는 ʻ맞벌이가구 젠더체제유형과 여

성의 일-삶 경험의 차이ʼ, ʻ취업모의 일-자녀양육 양립 부담감과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요구(이완정, 

2009; 성혜영, 2010)ʼ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여성 대상의 

연구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 ʻ기혼근로자의 성역할태

도와 일·가족지향성이 일·가족갈등/촉진 및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ʼ과 같이 기혼 남성·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ʻ일-가정 양립 실태와 사회적 지원의 방향성 비교: 

가족 친화적이었던 조선시대를 중심으로(김성희, 2009)ʼ와 같

이 정책 간 비교분석 연구가 나타났으며,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홍성남·성미애, 2010) 1편이 나타났다. 

(3)2011년-2015년에는 기혼여성 6편, 기혼남성·여성 4편, 기

혼남성 4편, 결혼여부와 관계없는 여성근로자 3편, 정책 2편, 

결혼여부와 관계없는 남성·여성 1편, 미혼남성·여성 1편,  

특정직업군 1편, 현상전략 1편이다. 2011년대 이후 기혼근로자 

대상의 연구 비중이 13편(59.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

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 맞벌이 부부(김소영·김

선미·이기영, 2011; 채화영·이기영, 2013; 김주희·이기영, 

2015; 문영주, 2013), 기혼남성(송혜림, 2012; 채화영·이기영, 

2013; 윤소영·김혜진, 2013)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나타났다. 

정책대상 연구는 2012년 ʻ일 가정양립지원 정책목표와 대상 간 

정합성연구ʼ, 2013년 ʻ가족친화지원사업의 시행현황과 개선방

안ʼ으로 정책를 분석하고 현황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연구가 이

루어졌다. (4)2016년-2020년에는 기혼남성·여성 9편, 기혼여

성 8편, 기혼남성 8편, 결혼여부와 관계없는 남성·여성 4편, 

특정직업군 4편, 미혼여성 2편, 미혼남성·여성 1편, 남성 1편

이다. 2016년 이전에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16년 이후부터는 기혼 남성·여성 모두를 

포함한 연구와 맞벌이 부부(정서린·장윤옥, 2017; 김경미·계

선자, 2018; 강수경 외, 2018a; 권소영·이재림, 2019; 박주희, 

2019)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연구되었다. 이

외 특정 직책과 관련된, 사회복지기관의 근로자(송유미·이선

<그림 2> 연구대상(성별 및 결혼여부)에 따른 전체 현황

<그림 1> 연구방법에 따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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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16), 보육교사(이주연·최지훈, 2019), 가족친화지원센터 

직원(강복정, 2018)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직업군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연구들과 연령을 지칭하는 중년 남성과 여성의 가족

갈등(김동훈·기쁘다, 2020)을 다룬 연구들이 나타나는 경향성

을 보인다. (5)2021-2022년에는 기혼남성·여성 4편, 기혼여성 

4편(박인숙, 2022; 박정민·김유진·진미정, 2022), 특정직업군 

3편, 남성·여성모두 3편, 미혼남성·여성1편이다.

시기별 연구대상의 경향을 종합해 보면, (1)~(3) 2000-2015

년까지는 기혼 근로자 19편, 결혼여부와 관계없는 근로자 6편, 

미혼 근로자 1편으로 기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2016년 이후부터 미혼 남성과 기혼·미혼을 포함한 연

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2000년대 초반에는 일·가정양립 문제가 기혼 여성 근로

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혼 남성 근로

자 대상의 연구도 점차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미혼 남녀 근

로자까지 포괄하는 연구도 증가하는 등 연구대상이 다양화되

고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4. 연구시기별 연구내용의 분포 경향 

(1)2000-2005년에는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 2편, 일·

가정갈등 2편이다. (2)2006-2010년에는 국가의 사회제도로서

의 정책 5편,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1편, 일·가정양립 1편, 

일·가정갈등 11편이다. (3)2011-2015년에는 국가의 사회제도

로서의 정책 5편,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1편, 일·가정양립 12

편, 일·가족갈등 5편, 일·생활균형 3편이다. (4)2016-2020년

에는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 4편,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2

편, 일·가족양립 9편, 일·가족갈등 19편, 일·생활균형 9편

이다. (5)2021-2022년에는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 2편,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2편, 일·가족양립 5편, 일·가족갈등 9

편, 일·생활균형 5편이다. 연구내용을 정책측면과 현상측면으

로 나누어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측면의 연구내용 경향

정책의 연구내용은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과 기업의 

가족친화정책으로 크게 구분되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2000-2005년에는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의 연구내

용 2편을 포함하며, 정책의 적용(정영금, 2002)과 선진국의 정

책비교를 통한 연구(정영금, 2004)를 주제로 정책도입의 필요

성과 정책이 가족균형에 미치는 기대에 대한 연구가 나타났다.

(2)2006-2010년에는 정책대안을 통해 지역사회, 국가, 기업 

측면에서 가족지원체계의 지원이 필요하고(정영금·김희형, 2009), 

취업모의 자녀양육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완정, 2009). 근로자의 가족친화정책의 

인식 및 실태와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산전휴가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탄력근무, 보육지원에 대한 이해가 낮고 휴직으로 인한 

인력배치가 어려운 경우 퇴직 권유와 동료의 업무량 부담으로 

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

주영,2008). 정책의 세부내용을 평가하면 남성의 가족생활참여 

지원방법,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을 평가하는 연구(정영금, 

2008)를 통해 일·가정양립정책의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평가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기업의 가족

친화정책과 관련한 연구로는 기혼근로자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근로자의 성역할 태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시행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지숙·유계숙, 2007). 이외에도 정영금(2008)은 가

족 친화적 기업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 환경조

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3)2011-2015년에는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 중 유연

근무제도와 관련한 연구내용을 다룬 학술논문 2편(홍승아, 

2012, 한영선·정영금, 2014)에서는 일·가정양립 관점에서 

유연근무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홍승아

(2012)의 연구에 의하면 유연근무제 활용은 근로자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위한 필요한 전략적 선택이며, 가족구성원의 성역

할 분업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근무제도의 정착

을 위해서는 직장 내 유연근무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방

지할 수 있는 제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

가정양립지원정책 전반을 분석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김은정(2012)은 정책분석을 통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목표의 불분명한 체계와 정책 대상의 선정 기준에 문

제를 제기하며, 정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

에 대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송혜림(2013)은 남

성의 일·가정양립실태를 통해 남성근로자들의 요구를 살펴본 

결과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

며, 직장의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기업측면에서 가족친화정책을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정영금 

외(2013)는 가족친화사업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시행현황과 개

선방안(유연근무제, 아버지 할당제, 가족휴가, 수도권 전지역 

FFSC 설립, 컨설팅사업의 다양화, 가족친화인증 사업 확대)을 

제시하였다.

(4)2016-2020년에는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에서는 정

책 만족도의 영향과 일·가정양립정책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 

육아휴직의무제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나타났다. 박주희(2017)

는 결혼지원정책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혼남녀는 신혼부부주택마련, 결혼융자제도, 기업의 가

족문화, 비정규직문제 개선, 가족지원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보

험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강복정(2018)은 가족친

화지원센터의 사업평가와 정책방향에 관한 질적연구를 통해 

센터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효과

적인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과 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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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최새은 외(2019)는 1개 기업의 남성

의 육아휴직의무제 경험과 관련하여 사례연구를 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의무제를 통해 남성근로자는 아빠로서의 정체성을 형

성하고 일과 가정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게 한다고 하였다.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측면에

서 권안나(2019)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

족친화관련 법정교육 의무화,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가족친화인증관련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센터 및 기관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승주와 문승현(2017)은 출산장려제도 

요인 분석을 통해 제도와 직장여성들의 인식정도가 첫 자녀 출

산 의사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제도의 보편적인 확산,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근로시간단축 및 직장안정성 보장 등

을 함의로 제시한다.

(5)2021-2022년에는 유연근무제 경험과 일·가정양립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김규랑, 2021; 손여정, 2022). 먼저 

김규랑(2021)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

으로 유연근무제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제도이

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가정, 사회, 정책 측면에서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손여정

(2022)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로가 확산되며, 재택근무제가 

근로자의 행복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측면에서의 가족친화경영의 효과와 관

련하여 이승윤과 이유리(2021)는 가족친화인증기업(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는 기업들을 대상

으로 경영수준을 파악하고 제도 활성화를 돕기 위한 방안을 제

언하였다. 강하라(2021)는 기혼여성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운

영 인식이 후속출산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을 권장하

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제안하였다.

정책관련 연구내용의 연구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국가적 사회제도로서의 정책연구의 흐름은 2000년대 

초반 정책도입의 필요성, 비교분석, 적용연구에서 2000년대 후

반 일·가정양립 정책 시행이 본격화되며, 기존정책을 평가하

고 대안점을 모색하는 연구로 확장되었다. 이후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의 유형 중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과 같은 특정정책

을 대상으로 정책의 시행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며, 

효과적인 정책시행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평과와 같은 연구

도 나타났다. 기업의 가족 친화적 정책 측면에서는 2007년 가

족친화제도이용에 미치는 현황 관련 연구를 시작으로 가족친

화경영정책 추진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해 이용의 실태를 파악

하고 경영의 효과와 기업관리자의 운영인식에 관한 연구로 확

대되었다.

2) 현상측면의 연구내용 경향

현상의 연구내용은 일·가정양립, 일·가정갈등, 일·생활

균형으로 크게 구분되며 시기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2000-2005년에는 일·가정갈등 현상 측면에서 기혼취업

여성이 경험하는 일·가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기혼취업여성들의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정영금, 2005). 이 외에도 가족기업종사자

의 일·가족갈등현상(김영선·옥선화, 2005)과 가족친화정책을 

통한 일·가족균형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가족친화정책이 일반

화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통해 각종 기업 사례조사

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정영금, 2004).

(2)2006-2010년에는 일·가정갈등 측면에서 취업모의 자녀

양육 부담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감 감소를 위해 

자녀돌봄지원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였다(이완정, 2009). 이 외에 일·가정갈등 측면

에서 성역할태도 및 역할갈등(이슬기 외, 2007; 한지숙 외, 

2007; 마경희, 2008; 김주현·문영주, 2010)과 관련된 연구내용

이 나타났다. 이슬기 외(2007)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역할갈등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한지숙과 유계숙(2007)은 여전히 자녀양육으로 일·가정

갈등이 유발될 경우 여성이 직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고정화된 

성역할태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경

희(2008), 김주현와 문영주(2010)는 맞벌이 가정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가정갈등 현상과 관련하여, 부부간 노동의 분배

방식, 성역할태도, 결혼생활만족, 일 만족 등의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3)2011-2015년에는 일·가정양립 현상과 관련해서, 일·가

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양소남

(2011)은 취업모의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가족친

화적 근무제도, 가족구성원의 지원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수진과 이기영(2011)은 일·가

정양립 태도와 환경이 양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관련 

가족정책들이 가족의 질적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양립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소영 외

(2011)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기업, 정부, 지역

사회의 지원이 필요함을 통해 양립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양

정선(2015), 한영선과 이연숙(2015)은 취업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통해 저출산문제 해

결을 위해 가족복지정책을 제언하였다. 이외에도 미혼남녀들

이 본 일·가정양립의 필요조건과 관련된 연구(김선미·구혜

령·이승미, 2013)와 일·가정양립의 실태와 관련하여 기혼남

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의 조성

이 필요성과 일·가정양립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송혜림, 2012; 김소영 외, 2011, 채화영·이기영, 



이예운, 이승미, 박경순(2023). 일·가정양립의 최근 동향연구: 국내 가족과 관련된 학회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2), 63-77. ISSN 1738-0391(Print). 2713-9662(Online). http://dx.doi.org/10.22626/jkfrma.2023.27.2.005

－ 71 －

2013).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는 정책과 제도가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었지만, 제도의 이행이 부족하고 보육시

설의 접근성, 다양한 돌봄서비스,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 

등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송혜림·유아랑, 2013). 

일·가족갈등과 관련하여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이 양육스트레

스로 인한 일·가정갈등을 경험하는 관련 연구가 다수 존재한

다(김경화, 2013; 한영선·정영금, 2014; 박주희, 2015). 김경

화(2013)는 미취학자녀를 둔 남녀 취업자들의 일·가족갈등인

식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자녀양육부담이 갈등인식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선과 정영금(2014)은 유연근무

제도가 기혼여성의 가족 내 갈등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박주희(2015)

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맞벌이 가정

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및 직장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

다. 일·생활균형과 관련해서는 정영금(2011)은 일·생활균형

을 위해서 취업모의 경력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일·생활균형과 관

련하여 일·생활 균형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박정열·손영미, 

2014; 김주희·이기영, 2015)도 있다.

(4)2016-2020년에는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 박민정(2019)

은 근로자의 직무동기에 일·가정양립제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고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이현아와 김선미(2019)는 아버지들의 일·가정양립에

는 근무시간의 영향이 가장 크며,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하여 

제도사용을 기피하거나 낮은 빈도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는 

직장 내 불이익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일·가정양립

과 행복수준(김경미·계선자, 2018)의 관계 분석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행복에 일·가정양립은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위해 가

족친화기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함을 주장

하였다. 일·가정양립지원과 출산과 관련해서 이승주와 문승

현(2017)은 기혼여성의 출산의사와 근로 및 출산장려제도 요인

을 분석한 결과 제도에 대한 인식정도가 출산의사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하영 외(2020)의 연구에서도 일·

가정양립의 실제와 직장에서의 경험이 미혼여성의 결혼과 출

산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노유영과 임춘희(2017)는 

일·가정양립 스트레스가 미혼여성의 결혼친화적 태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혼여성 뿐 아

니라 미혼여성들 또한 직장 내 일·가정양립환경이 결혼과 출

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일·가정양립의 갈등과 

관련해서 일·가족갈등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박봉선·엄

명용, 2016),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일·가정갈등(김소영, 2017; 

김소영, 2018; 박주희, 2018), 일·가정갈등이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강명수·류은진·이수경, 2019), 일·

가정갈등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김희주·김지혜·장

연진, 2020), 가족관계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

향(이소희·김성희, 2019) 등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외

에도 일·가정갈등과 성역할태도(강수경 외, 2018a; 김재희 외, 

2018; 한혜림·이지민, 2018), 직장문화(강수경 외, 2018b; 김

재희 외, 2018; 박주희, 2020), 일중독과 가족관계 만족도(엄세

원·이재림, 2018)와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갈등(박

민정, 2020)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일·생활균

형과 관련해서는 김선미, 구혜령과 이승미(2016)는 질적분석을 

통해 신입사원의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한 인터뷰를 통해 근로

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유연한 근무조건이 요구됨을 밝

혔다. 권소영과 이재림(2019)은 맞벌이 부부의 근로형태와 일

과 삶의 균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고 다양

한 근로형태를 가진 맞벌이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맞춤

형 가족정책이 필수적임을 시사하다. 정서린과 장윤옥(2017)은 

일·생활균형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맞벌이 부부의 일·

생활균형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직장 지지를 강화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가족갈등과 일·생활균형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서종수 

외(2015)는 비영리기관 종사자의 일·생활균형이 이직의도와

의 영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5)2021-2022에는 일·가정양립 경험(정영희·김현주, 2022; 

최보윤 외, 2022; 최성희·김연화·오윤자, 2022)과 관련하여 

대상과 조건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정기업(IT분야) 중간관리

자를 대상으로 양립경험의 질적연구(정영희·김현주, 2022), 코

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일 가정양립의 변화(최보윤 외, 2022; 

최성희 외, 2022), 세대별 가사노동의 시간 변화(서지원·기은

강·고선강, 2021) 등의 다양한 연구가 나타났다. 일·가정양립 

갈등과 관련해서 양은선과 김연하(2021), 이운경(2021), 방지원 

외(2022), 박정민 외(2022)의 연구가 나타났다. 방지원 외

(2022)는 일·가정양립이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며,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우울과 스트레스지수가 더 높게 나타

난다고 보았다. 이운경(2021)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 부부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가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았다. 일·생활균형과 관련해서 손연정(2022)은 유연근무

제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택

근무자가 비 재택근무자에 비해 가사노동 시간과 자녀돌봄시간

이 증가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권안나(2021)는 취업 1인가구

를 대상으로 일·여가유형에 따라 행복수준에 영향을 주는 자

원을 분석하였다. 전지원(2022)은 직장인의 균형적 시간관이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하며, 직장인들의 일-여가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상관련 연구내용의 연구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반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과 고정화된 

성역할에 따른 역할갈등을 중심으로 현상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기혼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였으며, 기혼 여성 뿐 아니라 기혼남성, 맞벌

이부부의 일·가정양립과 일·가정갈등으로 확대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 부모의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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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2010년 이후에는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

하며, 일·가정양립의 인식, 태도, 실태, 경험 등 다양한 연구

내용이 나타났다. 이후 ʻ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과 행복수

준에 관한연구ʼ, ʻ근로환경과 일·가정양립 갈등이 기혼여성 노

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ʼ와 같이 일·가정양립과 다양한 변

인(행복감, 건강, 결혼, 출산 등)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나

타났으며, 직장에서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실태와 시행이 

결혼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로 변화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첫째,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시기에 따른 동향은 

다음과 같다.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는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의 어려

움과 저출산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시기별 연

구논문의 분포현황은 (1)2000-2005년 4편(4.3%), (2)2006-2010

년 13편(14.0%), (3)2011-2015년 23편(24.7%), (4)2016-2020년 

37편(39.8%), (5)2021-2022년 16편(17.2%)이다. 2021년과 2022

년에는 각 8편의 연구가 나타났다. 일·가정양립 연구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및 제도 역시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매우 중

요한 연구주제이자 사회적 화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 동향은 다음과 

같다.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책 도입이 

미흡한 (1)2000년대 초반에는 해외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적용가능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문헌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 (2)2006-2010년에는 근

로자의 일·가정양립 실태 파악을 위해 여성정책연구원의 여

성가족패널조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등을 활용한 2차 자료 

분석방법이 다수 사용되었다. (3)2011-2015년 이후에는 연구자

와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양소남, 2011; 김소영 외, 2011; 

홍승아, 2012; 송혜림, 2013; 김선미 외, 2013; 채화영·이기영, 

2011; 안소희·최정숙, 2014)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가정양립의 실태, 경험, 조건 등과 관련하여 양적연구에서 

도출하기 어려운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

의 개별 또는 집단인터뷰방법을 활용한 질적연구가 확대되었

다. 그러나 (4)2016-2020년에는 질적연구 방법은 점차 감소하

는 경향을 일·가정양립 현상과 특정 변인의 영향과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양적연구의 설문조사방법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

났다.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대상에 필요로 하는 지원들이 각기 다르고 근로자들의 근무환

경도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양적연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성 보완을 목적으로 연구대상의 다양성

을 고려한 질적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셋째,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대상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은 2000년대 초 기혼여성 중심의 연구를 시작으로, 

남성·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대상이 확대되어왔다. 최근 2021년과 2022년에는 여성 

대상의 연구(4편)보다 남성·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9편)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성역할의 가치관 변화 

등의 시대적 변화들이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양립경험과 미

혼남녀의 일·가정양립, 일·생활균형의 연구로 확대됨을 의

미한다. 이외에도 특정직업군(여성관리자, IT분야근로자)과 다

양한 근무상황조건을 반영하여 특정 연구대상으로 확대되었

다. 이러한 경향성으로 보아, 직업군과 기업의유형에 따라 

일·가정양립관련 현상의 영향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

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전 일반적인 기혼근로

자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에서 대상의 직업, 직책을 구

분하여 연구함으로 보다 심층적인 일·가정양립의 특성을 연

<그림 3> 연구내용에 따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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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 증진을 위해 일·가정양립 관련 만족도가 높은 직업 및 

직책을 가진 근로자와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가진 직업과 직책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다양화하고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생활균형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넷째,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내용 동향은 다음과 

같다.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내용은 사회적 관심과 국가

적 정책지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시기별로 보면 근

로자의 인식, 실태, 경험과 같은 연구내용은 중복되는 경향성

을 보이지만, 직장환경과 여건에 따라 제공 받는 일·가정양립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결과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본격적인 일·가정양립 관련 학술논문은 (3)2011-2015년이

후 연구내용의 다양화와 현상연구 중 일·가정양립 주제의 비

중이 증가한 특징이 드러난다. 이는 정책적 함의 보다는 실제 

일·가정양립 현상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인식과 어려움을 

알아보고, 가족친화제도 중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

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기업에서의 시행여부 등과 관련된 연구가 중점적으로 나

타났기 때문이다. (4)2016-2020년에는 여성의 휴직 후 복귀를 

지원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

산을 위한 정책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가족친화제도

와 관련한 여러 제도의 활용 경험, 직장문화 등과 관련한 연구

내용이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이 외에도 근로자의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근로형태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위한 여건 개

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가족친화제

도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진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시대

가 흐름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들

이 마련되었지만, 이러한 제도의 시행정도가 기업에 따라 차이

가 나타나며,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따라 일·가정양립지원이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도 시행의 어려움

은 일·가정양립 실태보고서와 학술연구(김선미 외, 2013; 정영

금 외, 2013)에서도 증면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연구

자들은 제도의 도입의 강제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사회적 인식

과 조직의 분위기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송혜림, 2012; 

채화영·이기영, 2013). (4)2016-2020년에는 일·가정양립 관

련 가장 많은 수의 학술논문이 등재된 시기로 일·가정양립을 

기혼여성, 기혼남녀,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에

서 벗어나, 모든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과 일·생활균형 지

원(김선미 외, 2016; 박주희, 2017)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

울 수 있는 연구의 목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5)2021-2022년에

는 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방지원 외, 2022; 이운경, 2021)와 

관련된 연구내용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다양한 근무환경 

조건, 근무형태(재택근무, 유연근무제)에 따른 영향(손연정, 

2022), 코로나상황의 영향(최보윤 외, 2022; 최성희 외, 2022), 

특정가구(1인가구)관련(권안나, 2021), 근로자의 행복감(권안

나, 2021; 전지원, 2022)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내용이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 시기별 변화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의 일·가정양립 및 일·생활균형의 필요성에 관

심을 가지며, 대상의 직업, 직책, 가족구성원 여부에 맞는 요

구들에 대한 연구의 증가로, 대상별 요구를 충족하는 지원을 

통해 모든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이 증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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